
EI, 임금협상 10년째 무교섭 타결
노조위원장, 임금 관련사항 회사에 일임 … 노사협력 강화 기대

E1의 노사간 임금협상이 10년째 무교섭 타결돼 주목받고 있다.

E1은 12월3일에 열린 시무식에서 이승현 노조위원장이 “2010년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일임한다”

는 위임장을 구자용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1 노조는 1996년부터 매년 시무식 때 그해 임금협약에 관한 위임장을 사측에 전달하고 임금협상을 무교섭

으로 타결지어 왔다.

구자용 사장은 “새롭게 사장에 취임하면서 노조가 10년 연속 임금 위임의 큰 선물을 준 것에 감사한다”며

“노사간 협력을 바탕으로 삶의 에너지를 창조하는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LPG(액화석유가스) 수출기업 E1은 2003년 LG전선, LG니꼬동제련, 극동도시가스, 가온전선, LG산전과 함께

LG그룹에서 분리돼 LG전선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구평회 LG 창업고문의 차남인 구자용 사장이 2010년 1월1

일 취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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